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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추상미술의역사를만나다

무등현대미술관이 영원한 청춘의 도

시 광주아 무등이여전을 18일부터 8

월10일까지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36주년 518민주화운

동을맞아무등과광주정신을형상화한

회화 조각 도자 설치 등 작품 20여점

을선보인다김성결 김영태 김치준박

종석 송필용 윤남웅 정선휘 최희원

하루K 등 작가 9명이 참여한다 전시

제목은김준태시인이 1980년 6월2일광

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신문에 기고한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에서따왔다

박종석 작가는 일제시대 민족교육가

염재송태회선생이 1921년무등산을오

르고 쓴 무등산 절경시를 화폭에 옮긴

길이5m대형작품 무등산 10경을출품

했다

윤남웅 작가의 바람 그리고 놀다는

1980년 5월 금남로에 쏟아져 나온 광주

시민들을표현했다 불의에대한저항과

투쟁을 묘사하고 있지만 생명세계를 지

키고자하던염원도느껴지는작품이다

그밖에송필용작가는역사흐름을묘

사한 흐름 시리즈 김영태 사진작가는

이미지를 중첩시켜 옛 기억을 상기시키

는 시간의그림자를선보인다

한편 18일 오후 4시 열리는 전시 개막

행사에서는 도예가 김치준씨가 풍화 무

등너덜겅 퍼포먼스를선보인다 6월10

일에는 김준태시인과미술인들의만남

을 주제로 문학미술음악인들의밤이

진행될예정이다문의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삶을 이야기하는 노랫말에 잔잔한 멜

로디 감성어린목소리로사랑받는포크

가수박강수가광주공연 5월광주꽃이

되리를개최한다 20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보헤미안

지난 2001년 부족한 사랑이 실린 1

집 SOON으로 데뷔한 그녀는 다양한

음반과 함께 시 노래집 시가 되고 노래

가되어를발매했으며영화 도가니 주

인공인 청각장애인들 자립기금 마련 자

선 음반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를 내놓았다 지난해 7집 정규 음반 나

비와 동네한바퀴를내놓고활발한활

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음원 독백을

발매했다

지난해 앙코르 무대를 포함한 차례

광주공연은포크음악팬들의참여로전

석매진을기록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7집 수록곡 나비

춘몽 동네한바퀴  등을 비롯해 다양

한 음악을 들려준다 문의 0202322

424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5월 광주 꽃이되리포크가수박강수공연

박종석작 무등산 10경

20일 문화전당앞보헤미안

영원한청춘의도시 광주아 무등이여전

무등현대미술관 18일8월 10일작가 9명 참여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행한 2016 아

트프라이스에따르면지난해낙찰총액상위 5명

중 4명이 추상화가(김환기정상화이우환박서

보)들이다 이우환 등 한국 추상화가들은 국경을

넘어전세계적으로각광을받고있다

현재추상화열풍이불기까지수많은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중 대표적인 단체가 남도 작가

들로 구성된 (사)에뽀끄(epoque1964년 창립)

다프랑스어로 시대를 의미하는에뽀끄는서울

오리진(1958) 부산 혁동인(1963)과 함께 국내

3대비구상미술그룹으로꼽힌다

에뽀끄가 50주년을 맞아 광주시립미술관상록

전시관에서 미술단체 19642016 에뽀끄 50년을

넘어서다전을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산파역할을한강용운양수아선생을비롯해고

(故) 최종섭 고(故) 이규환 김종일 우제길 최재

창등초창기회원부터청년회원까지약 50명작

품을선보인다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미디

어아트등다양한형태작품100여점과함께아카

이브 자료도 함께 전시돼 한국 추상미술사를 한

눈에알수있다

한국 추상화는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

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이후 강용운

(19212006) 양수아(19201972)에 의해 남도

모더니즘 추상운동이 전개된다 남도추상회화는

구상회화와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성장했다

대표적인 게 강용운과 오지호가 1960년 옛 전남

일보(현 광주일보) 지면상에서 벌인 지상논쟁

구상 비구상미술론이다 이둘은약 3개월간 30

회에 걸쳐 구상과 비구상 중요우월성을 주장하

며격론을펼쳤고광주화단에큰영향을끼쳤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강용운양수아가 광주사

범학교에 재직하며 배출한 김용복 이세정 조규

만 박상섭 김종일 명창준 최종섭 엄태정 8명

이에뽀끄를창립한다

이번전시에서는회원들의초기작품과현재작

품을동시에선보여추상미술흐름을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창립멤버이자 지난 2004년 사단법

인으로전환할때초대이사장을맡기도한김종일

작가는 단색화 블랙(1977) 시리즈를 출품했다

2000년대 이후 작업하고 있는 채색화 순수시리

즈와는전혀다른어두운분위기를느낄수있다

최종섭은 한지를 이용한 모노크롬 회화(단색

화)를통해남도정신을역설했다 이번전시에서

볼수있는 무제(1976)는정렬된네모패턴을통

해물질과정신관계를이야기하는작품이다

우제길작가는 붉은띠의추상(1967)을선보인

다 최근작 Light와같이채도가높은색상을통

해 빛을 표현했다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며 공간

과 시간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는 작가 정신이 전

해진다

원년 멤버 초기 작품들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

해무겁게느껴지는데반해최근작들은고차원적

인정신세계 자연에대한추구가엿보인다

미술관 1층 아카이브 전시장소에서는 회원들

이펴낸논문 전시자료펜던트등기념품등다

양한 자료들이 진열됐다 수기로 작성한 회칙에

서는전남과민족미술발전에공헌하겠다는청년

작가들의결의를엿볼수있다

또 1965년 12월30일제1회정기전팸플릿 10주

년팸플릿을비롯해 지금은원로대우를 받는회

원들의 청년 시절 사진을 선보인다 근엄한 스승

강용운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제자 최종섭

등을만날수있다 문의 06261353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종섭작 무제

김종일작 순수

에뽀끄 초창기멤버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엄

태정최종섭박상섭이세정김종일명창준조규만

에뽀끄 창립 50주년 기념전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국내 3대 비구상미술그룹

고최종섭 김종일우제길등

중견청년작가 50여명 참여

1회 팸플릿등자료도전시

제1회정기전팸플릿


